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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valuated a mediated moderation model in which the interaction of sluggish cognitive tempo (SCT) tendencies and the level of strengths utiliz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fluences college adjust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depression tendenci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1 and Model 8 of the PROCESS Macro, following the procedures to verif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derating effect of utilizing streng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T tend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College adjustment showed improvement particularly when strength utilization was high. Second, the partially mediated moderation effect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SCT tendencies and strengths utilization, depression tendencies and college adjustmen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Specifically, higher SCT tendencies in college students worsen depressive tendencies. However, effective utilization of their strengths appears to alleviate these depressive tendencies, consequently leading to enhanced college adjustment. To sum up, the interactions between SCT tendencies and strength utilization are anticipated to diminish depression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ollege adjustment.

        

      

      
        Keywords: 
sluggish cognitive tempo, college students, strengths utilization, depression, college adjustment, mediated moderation effect

      

    

    

  
    
      Ⅰ. 서론
      인지속도부진(SCT: Sluggish Cognitive Tempo)은 저활동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느리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느린 사고 및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또한, 딴생각(mind wandering)및 백일몽(daydreaming)과 관련된 행동이 포함된다(Becker et al. 2016). SCT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1980년대 중반에 조지아 대학교에서 Lahey와 Carlson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Neeper의 논문(Carlson et al. 1986)이었다. 당시 DSM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상을 연구하다가 느린 정보처리, 과소 각성 등과 같은 특징적인 차원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공통요인을 SCT로 명명하였고 SCT 요인에 대한 탐색은 DSM-Ⅲ에서 ADHD의 두 가지 하위유형을 명시했을 때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Barkley 2014). 즉, SCT 요인은 과잉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ADHD-IN(inattention) 유형과 과잉행동을 동반한 ADHD-IN 유형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arkley et al. 1990; Lahey et al. 1987). 많은 연구에서 SCT와 ADHD가 공병률이 높지만 독립된 장애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Barkley 2013), ADHD 집단 간 비교연구를 통해 SCT의 독립된 요인이 밝혀졌다(Barkely 2012, 2013; Becker et al. 2014; McBurnett et al. 2014).

      SCT의 독립적 요인과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입증된 이후 유아,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발달과정에서 ADHD-HI(과잉행동-충동 우세형), ADHD-IN(부주의 우세형), SCT 성향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Leopold et al. 2016)를 살펴보면, ADHD-HI는 청소년기로 갈수록 과잉행동 및 충동성이 감소하였고 ADHD-IN은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다. 반면 SCT 성향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SCT 성향 완화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기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기 초기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학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SCT 성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면 대학생활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들면 SCT 성향은 성인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rkley 2012; Flannery et al. 2016). 대학생의 SCT 성향은 적응 문제와 관련이 있었으며(Barkley 2014; Becker et al. 2018), 구체적으로는 수면과 건강문제 및 부정적 삶의 방식이 보고된다(Wood et al. 2020). 뿐만아니라 외로움 증가, 사회적 철회, 자아존중감 저하, 학업실패 그리고 정서조절 및 자살위험 등이 나타났다(Becker et al. 2016; Leopold et al. 2016). 더불어 SCT 성향의 높은 수준은 대학생의 낮은 실행기능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 연인 관계, 돈 관리, 그리고 미루기 행동 및 시간 관리에서 어려움을 보였다(Flannery et al. 2016; Leikauf & Solanto 2017; Wood et al. 2020). 따라서 대학생의 SCT 성향은 대학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SCT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 반면에 SCT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부적응 완화를 위한 개입 및 탐색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SCT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는 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수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SCT 용어 수정(Congnitive disengagement syndrome: CDS)과 더불어 관련 연구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Becker et al. 2023). SCT 증상이 높은 청소년과 부모는 ‘sluggish(굼뜬, 부진한)’ 용어가 게으름이나 낮은 지능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Becker et al. 2022). 이는 SCT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적응의 측면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Weisner et al. 2018; Becker & Barkley 2021). 예를 들면, 딴생각과 백일몽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상력 또는 예술적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Becker et al. 2022).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SCT의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내적인 강인함(mental toughness)과 같은 변수를 탐색할 필요성 또한 강조된 바 있다(Sadeghi-Bahmani & Brand 2022).

      종합하면 대학생의 SCT 성향은 대학생활 적응에 모두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보호 요인인 강점 활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강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긍정적인 특질을 포함하여 타고난 능력, 습득된 지식 및 기술로 인한 재능(Clifton et al. 2002; Linley 2008)을 뜻한다. 대학생이 본인의 강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강점을 많이 활용하며 이를 통해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 Lee 2017). 또한 강점을 인식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강점을 활용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vindji & Linley 2007).

      심리학은 병리학적 모델을 토대로 진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학자들은 성장모델을 제시하였고 긍정적 특성에 주목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는 SCT와 공병율이 높은 ADHD 성향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ung & Seo 2019)와도 일맥상통한다. 연구참여자들은 ADHD 성향으로 인한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증상을 조절하였고, ADHD로 인한 기질의 강점을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Jung & Seo (2019)는 ADHD를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관점의 강점 자원을 강조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상담개입 전략을 제안하였다. SCT의 딴생각과 백일몽이 기질적 강점으로써 활용 가능하다는 점(Becker & Barkley 2021; Becker et al. 2022)을 고려해 볼 때,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의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긍정적 자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긍정적 자아상은 실패경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는데 영향을 준다. 이는 곧 대학생활 적응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는 강점활용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즉, SCT 성향은 강점활용과 상호작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SCT 성향과 강점활용 수준의 상호작용 패턴은 ‘왜, 어떻게’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본 연구는 SCT 성향과 강점활용 수준의 상호작용이 대학생활 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모형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검증해보고자 한다.

      SCT는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관련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Garner et al. 2010; Barkley 2014; Becker et al. 2014; Willcutt et. al. 2014). SCT는 불안보다는 우울과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Garner et al. 2010; Skirbekk et al. 2011; Jacobson et al. 2012; Barkley 2013; Becker et al. 2014), SCT 요인은 우울과 구분되는 독립적 요인임이 밝혀졌다(Becker et al. 2014; McBurnett et al. 2014). 또한, SCT 성향이 높은 청소년과 성인은 우울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 Mann 2002; Garner et al. 2010; Bauermeister et al. 2012; Becker & Langberg 2012). SCT 증상 중 냉담함(apathy)과 낮은 동기부여는 우울 증상에 기여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안이 고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ecker et al. 2014). 행동이 느리고 공상을 자주 하는 SCT의 특징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로부터 제외되거나 무시 받는 경험이 빈번해진다(Marshall et al. 2014). 느린 행동과 사고는 사회적 철수 및 고립 문제를 유발하며, 이러한 SCT 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자율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Sadeghi-Bahmani & Brand 2022). 다시 말해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고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면서 무기력감과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이는 우울로 이어지고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한편, Seligman et al.(2006)은 긍정정서 및 적극성과 삶에 대한 의미의 부족을 우울장애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우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특성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eligman et al.(2005)의 종단연구에서 행복감을 증진하고 우울감을 감소 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강점 활용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대표적 강점을 매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한 집단은 부정 정서와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으며(Kim & Kwon 2013), 강점 활용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무기력함,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Lee 2012). 즉, 강점 인식 및 강점 활용과 우울 증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관점을 근거로 강점 활용이 우울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CT 성향과 강점활용의 상호작용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SCT 성향과 강점활용 수준의 상호작용이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으로 이어지는 매개된 조절(mediated moderation) 모형을 탐색하고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지도 및 심리상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행동과학 연구자들은 다양한 변수들 간 복잡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의 통합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매개된 조절과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모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매개된 조절 모형은 SCT 성향(예측변수)과 강점활용(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대학생활 적응(준거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울성향(매개변수)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다. Baron & Kenny (1986)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였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Type I 매개된 조절효과(Type I meMO)’로 알려진 모형을 제안하였다(Ju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의 분석 목적은 SCT 성향이 강점활용과 상호작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조절 회귀 기반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항(XMo)의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검정한다(Morgan-Lopez & MacKinnon 2006). Type I meMO는 개념적 모형이 아닌 통계적 모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검정한다. 첫째, 조절효과에 관한 통계적 검정을 통해 준거변수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가설 1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Jung et al. 2019).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통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강점 활용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매개된 조절효과)

      
        
        

        Fig. 1. 
				
        

        
          Statistical diagram.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4학년의 경우는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고(Kang & Ra 2013),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Park & Kim 2021). 즉,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변수가 우울 및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 1-3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50)

          
          

        

        
          
            
              	Variables
              	
              	N
              	%
            

          
          
            	Sex
            	Male
            	174
            	49.7
          

          
            	Female
            	176
            	50.3
          

          
            	Type of college
            	2/3-year college
            	54
            	15.4
          

          
            	4-year college
            	296
            	84.6
          

          
            	Year in college
            	First-year
            	122
            	34.9
          

          
            	Second-year
            	123
            	35.1
          

          
            	Third-year
            	105
            	30.0
          

        

        

      

      
        2. 연구도구
        
          1) 한국판 인지속도부진
          본 연구는 인지속도부진(SCT)을 측정하기 위해 Becker et al.(2018)이 성인용으로 타당화한 ACI(Adult Concentration Inventory)를 Kwon (2019)이 번안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인지속도부진(SC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가지 하위요인인 ‘졸림/백일몽’과 ‘느림/굼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로 평정되며 높은점수는 인지속도부진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2였고, 졸림/백일몽 0.91, 느림/굼뜸 0.80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yk(1984)의 척도를 Jang(2015)이 수정한 질문지 활용하였으며, ‘학업적 적응’ 7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3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전체 문항 중 역채점 11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2였고, 학업적 적응 0.76, 사회적 적응 0.89, 개인-정서적 적응 0.90으로 나타났다.

        

        
          3) 강점 활용
          본 연구는 강점 활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Govindji & Linlley(2007)의 강점 활용 척도를 Park & Lee(2012)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강점 활용 척도의 원척도는 단일요인구조이나, 한국판 강점 활용 척도는 강점 활용 맥락 7문항, 강점 활용 노력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점 활용 척도의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 ‘나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강점을 활용한다’, ‘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7로 나타났다.

        

        
          4) 우울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검사를 Jeon et al.(1999)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K-CES-D)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문항 예시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0.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리서치 전문업체에 구축되어 있는 회원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기업은 약 160만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널 구성이 지역과 성비 그리고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본 조사는 전국의 패널을 대상으로 성비와 학년의 비율을 일정하게 정하였고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50부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7.0(IMB Co., Armonk, NY),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7을 통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모델 1번을 적용하였고,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 모델 8번의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모델 8번은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를 동시에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조절된 매개지수와 직접조절효과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 7번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제언(Bae 2021)을 근거로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이 간접효과에 대한 추론 검정을 실시한다. 즉,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SCT 성향, 우울 성향, 대학생활적응, 강점활용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 결과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고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50)

          
          

        

        
          
            
              	
              	1
              	2
              	3
              	4
            

          
          
            	1.SCT
            	-
            	
            	
            	
          

          
            	2.Depression
            	0.76***
            	-
            	
            	
          

          
            	3.College adjustmnet
            	-0.72***
            	-0.81***
            	-
            	
          

          
            	4 Strengths utilization
            	-0.52***
            	-0.59***
            	0.64***
            	-
          

          
            	
              M
            
            	12.86
            	16.39
            	84.42
            	67.50
          

          
            	
              SD
            
            	8.66
            	11.62
            	16.34
            	16.39
          

          
            	Skewness
            	0.78
            	1.01
            	0.05
            	-0.12
          

          
            	Kurtosis
            	0.17
            	0.71
            	-0.41
            	-0.26
          

        

        
          
            ***p<0.001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SCT 성향은 우울(r=0.76, p<0.001)과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r=-0.72, p<0.001)과 강점 활용(r=-0.52, p<0.001) 에서는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우울은 대학생활 적응(r=-0.81, p<0.001)과 강점 활용(r=-0.59, p<0.001) 에서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강점 활용(r=0.64, p<0.001)과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VIF(분산팽창요인)지수와 공차한계를 확인한 결과, VIF 지수는 1.56에서 2.67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0.37에서 0.6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VIF 지수 10미만, 공차한계 0.1 이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조절효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 활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모델 1을 활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제시하였다. 표와 그림에 결과를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SCT 성향(b=-1.02, p<0.001)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점 활용(b=0.37, p<0.001)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b=-0.01, p<0.05).

        
          Table 3. 
				
          

          
            Moderation effects
            (N=350)

          
          

        

        
          
            
              	
              	College adjustment(Y)
              	95% CI
            

            
              	Variable
              	
                b
              
              	
                SE
              
              	
                t
              
              	LLCI
              	ULCI
            

          
          
            	 X: SCT
            	-1.02
            	0.07
            	-13.59***
            	-1.17
            	-0.87
          

          
            	 Mo: strengths utilization
            	0.37
            	0.03
            	8.29***
            	0.29
            	0.45
          

          
            	 XMo: interaction
            	-0.01
            	0.00
            	-2.54*
            	-0.02
            	-0.00
          

          
            	
              F(df1, df2)
            
            	187.04***(3, 346)
          

          
            	
              R2
            
            	0.62
          

        

        
          
            *p<0.05, ***p<0.001
          

        

        

        
          
          

          Fig. 2. 
				
          

          
            Moderation effects.
          
          

          

        

        다음으로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수준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SCT 성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강점 활용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SCT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감소하지만 강점 활용 수준이 높을 경우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다소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ignificance of the simple slope effects
          
          

        

        
          
            
              	변수
              	
                B
              
              	
                SE
              
              	
                t
              
              	95% CI
            

            
              	LLCI
              	ULCI
            

          
          
            	-1SD
            	-0.88
            	0.08
            	-10.57***
            	-1.04
            	-0.71
          

          
            	0
            	-1.02
            	0.07
            	-13.59***
            	-1.16
            	-0.87
          

          
            	+1SD
            	-1.15
            	0.10
            	-11.47***
            	-1.35
            	-0.95
          

        

        
          
            ***p<0.001
          

        

        

        
          
          

          Fig. 3. 
				
          

          
            Interaction effects.
          
          

          

        

      

      
        3. 매개된 조절효과
        본 연구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PROCESS 모델 8을 적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5와 Fig. 4에 제시하였다.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는 매개변수인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b=-0.006, p<0.01), 우울 성향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b=-0.796, p<0.001). 이와 더불어 조절된 매개지수 값(0.005. [95%CI]=0.001~0.0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강점 활용 수준이 증가할 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diated moderation effects
          
          

        

        
          
            	Depression(M)
          

          
            	
            	
              B
            
            	
              SE
            
            	
              t
            
            	95%
            	95%
          

          
            	LLCI
            	ULCI
          

          
            	X: SCT
            	0.804
            	0.052
            	15.369***
            	0.701
            	0.906
          

          
            	Mo: strengths utilization
            	-0.187
            	0.027
            	-6.909***
            	-0.240
            	-0.134
          

          
            	XMo: Interaction
            	-0.006
            	0.002
            	-2.748**
            	-0.011
            	-0.002
          

          
            	College adjustment(Y)
          

          
            	
            	
              B
            
            	
              SE
            
            	
              t
            
            	95%
            	95%
          

          
            	LLCI
            	ULCI
          

          
            	X: SCT
            	-0.380
            	0.081
            	-4.687***
            	-0.539
            	-0.221
          

          
            	Mo: strengths utilization
            	0.221
            	0.035
            	6.400***
            	0.153
            	0.289
          

          
            	M: Depression
            	-0.796
            	0.064
            	-12.386***
            	-0.922
            	-0.669
          

          
            	XMo: Interaction
            	-0.013
            	0.003
            	-4.828***
            	-0.019
            	-0.008
          

        

        
          
            **p<0.01, ***p<0.001
          

        

        

        
          
          

          Fig. 4. 
				
          

          
            Mediated moderation effects.
          
          

          

        

        
          Table 6. 
				
          

          
            Significance of the simple slope effects
          
          

        

        
          
            
              	
              	Effect
              	Boot SE
              	95%
              	95%
            

            
              	LLCI
              	ULCI
            

          
          
            	-1SD
            	-0.722
            	0.079
            	-0.888
            	-0.577
          

          
            	Mean
            	-0.639
            	0.074
            	-0.793
            	-0.508
          

          
            	+1SD
            	-0.557
            	0.085
            	-0.740
            	-0.407
          

        

        

        또한, SCT 성향과 강점활용의 상호작용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조절효과는 매개변수인 우울 성향을 포함하였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났다(-0.013, [95%CI]=-0.019~-0.008). 이는 부분 매개된 조절 모형(partial mediated moderation)으로 해석이 가능하다(Jung et al. 2019). 요컨대, 대학생의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우울 성향에 의해 매개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의 시각적 도식화 결과를 Fig. 5에 제시하였다. 우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SCT 성향의 부호(+)와 강점활용과 상호작용 항의 부호(-)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Gardner et al.(2017)의 분류에 따라 약화효과 중 감소효과(mitigating effect)에 해당한다(Bae 2021). 즉, 강점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SCT 성향과 우울 간의 관계는 약화됨을 의미한다.

        
          
          

          Fig. 5. 
				
          

          
            Interaction effects.
          
          

          

        

      

    

    

  
    
      Ⅳ. 고찰
      본 연구는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강점활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SCT 성향과 강점활용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SCT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강점 활용 수준이 높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변수가 SCT 증상 완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강조한 선행연구(Becker & Barkley 2021; Becker et al. 2022; Sadeghi-Bahmani & Brand 202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면 SCT 성향의 특징 중 딴생각과 백일몽은 휴식의 기능으로 다시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백일몽이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공간적 예술활동 영역에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Becker et al. 2022). 딴생각은 인지심리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Christoff et al. 2016), 딴생각의 긍정적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즉, 해야 할 일과 주제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Smallwood & Schooler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딴생각이 SCT 성향의 대학생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Gionet et al. 2023). 한편, SCT의 딴생각과 백일몽은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 집중력을 저해하거나(Lasky et al. 2016),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대부분일 경우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Smallwood & Schooler 2015; Becker 2021). 따라서 SCT 성향의 각 개인에게 적합한 강점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과 우울,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는 부분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생의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우울 성향에 의해 매개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CT 성향이 정서장애를 매개하여 사회적 손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Flannery et al. 2016)와 SCT 성향이 우울,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Becker & Barkley 2018)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의 SCT 성향이 우울 성향을 가중하고 있지만 자신의 강점 활용을 잘한다면 우울 성향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아진 우울 성향은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돕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강점 활용이 대학생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선행연구(Lim 2012; Park 2021)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강점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의 강점활용에 초점을 두고 우울을 감소시켜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한다. 청소년기인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입시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탐색이 부족한 편이다. 이후 대학에 입학해서야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같은 정체감 탐색이 이루어진다(Kim & Kim 2016). 따라서 대학생 시기 동안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학생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을 통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지향하는 방향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이 형성된다. 반면에 SCT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자기조직화와 문제해결과 관련한 실행기능 수준이 낮다(Flannery et al. 2016; Leikauf & Solanto 2017).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목표 추구를 위한 계획과 행동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낮은 자존감과 자아정체감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울과 대학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 자아상과 자존감 향상으로 우울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도울 수 있다.

      요컨대, SCT 성향이 높을 경우 강점을 활용한 상담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긍정적 특질과 재능을 찾고 활용하게 되고 이는 원만한 대학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강점 활용 수준이 높더라도 SCT 성향이 평균 이상의 수준인 경우에는 우울 성향이 증가하고 대학생활 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CT 성향이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생의 SCT 수준을 평가하고 SCT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SCT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의 심리치료 효과 검증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근거기반 개입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을 강조한 연구(Becker et al. 2023)와도 맥을 같이하는 제언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SCT 성향과 강점활용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된 조절 모형을 탐색하고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매개된 조절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고 PROCESS Macro의 모델 1과 8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SCT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감소되는데 이때, 강점 활용 수준이 높다면 대학생활 적응이 다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CT 성향과 강점 활용의 상호작용, 우울,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는 부분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SCT 성향이 우울 성향을 가중하고 있지만 자신의 강점 활용을 잘한다면 우울 성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아진 우울 성향은 대학생활 적응 향상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SCT 성향과 강점활용의 상호작용은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SCT 연구는 개념 정의와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SCT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탐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SCT 성향이 강점활용과 상호작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조절 회귀 기반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통합적 모형 검증 결과와 해석은 SCT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의 지도와 상담 개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방법의 측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SCT 성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정 변수들을 탐색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는 모형검증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검증을 위해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추후에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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